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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소수의 이주배경 청소년이 연구자와 함께 6개월간 10권의 만화책을 읽고 그에 관하여 토론하는 독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독서 프로그램의 참여가 이들의 한국어 능력과 문화 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학교도서관저널 도서추천위원회에서 엮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권하는 주제별 좋은 만화책 365권> 중 이주배경 
청소년의 삶과 연관 있는 주제를 다루거나 이주배경 청소년이 높은 흥미를 보이는 만화책 열 권이 독서 프로그램의 
읽기 자료로 선정되었다. 독서 프로그램 전후로 실시한 독서 능력 평가 결과, 연구 참가자들의 한국어 능력은 대체로 
향상되었으며, 특히 추론력과 어휘력 부문에서 큰 상승폭을 보였다. 쓰기 영역에서는 전반적으로 비문이 줄고 문장 
내에서 문법적 오류가 줄었다. 연구 참가자들은 대체로 한국 문화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있었으나, 통합적 민족정체성
을 획득하지 못한 참가자의 경우 작품 속 인물과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문화적응의 어려움을 털어놓을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참가자들은 만화책을 통하여 독서의 즐거움을 상기하였으며, 독서 프로그램이 끝날 때 쯤에는 
이미지 없이 텍스트만으로 구성된 소설 형태의 읽기자료에까지 관심을 확장하게 되었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s of comic book reading program on Korean proficiency and 
acculturation of youth with immigration background, by conducting a six-month reading program 

with five teenagers with immigration background. Ten comic books were selected from <Excellent 
comic books for children and young adults> published by School Library Journal, based on the themes 
- that are related to the lives of youth with immigration background - and interests of participating 

teens. According to the literacy skills test conducted before and after the reading program, the 
participating teens’ Korean proficiency has generally improved, particularly in the areas of 
interpretation and vocabulary. In terms of writing, grammatically incorrect sentences, phrases, and 

expressions have declined. Most participants showed stable adjustment to Korean culture, but one 
participant who felt still insecure of her ethnic identity deeply empathized with one of the characters 
of the books, and shared the difficulties of living as an outsider of a society. The participants of 

this research learned or rediscovered the joy of reading through this comic book reading program; 
at the end of the program, many of them expanded their interest in reading novels, books without 
any illustrations. 

키워드: 만화, 독서 프로그램, 이주배경 청소년, 한국어 능력, 문화 적응 
Comics, Reading program, Youth with immigration background, Korean proficiency, 
Accult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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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16년 3월 9일 정부는 제12회 다문화가족

정책위원회에서 ‘다문화가족 자녀지원 종합대

책’의 추진 의사를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

은 성장주기에 따른 맞춤형 지원대책으로, 영

유아기 자녀에게는 언어와 기초학습 지원에, 

학령기 자녀에게는 사회성 향상과 역량 개발에, 

청년기 자녀에게는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진

입에 초점을 맞춘 방안이다(남지원 2016; 서울

신문 2016; 여성신문 2016). 이 대책방안에서 

언어 학습의 지원은 영유아기 자녀에 한정되어 

있으며, 학령기 자녀의 언어 학습 필요성 및 지

원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학령기 이주배경 청소년 중 상당수는 

영유아기에 충분한 언어적 자극을 받지 못한 결

과로 현재 또래에 비해 낮은 수준의 언어 능력

을 갖고 있다. 학령기 이주배경 청소년은 일상

적인 의사소통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어휘력, 

독해력, 작문 능력, 언어를 이용한 자기 표현력 

등의 언어 능력이 또래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

고, 이는 학업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심

각한 학습 부진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교육인

적자원부 2006; 김용현 2007; 유재연, 이효인 

2012). 언어 능력은 학업 수행을 포함한 학교생

활의 적응에 있어 직접적이고 중요한 요인으로 

파악되고 있으며(이은해 외 2010), 학령기 이주

배경 청소년의 부족한 한국어 능력은 이주배경 

청소년의 높은 학업 중단율과 유의미한 상관관

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이명희 2012).

학령기 이주배경 청소년의 한국어 능력 향상

을 위한 독서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들이 최근 

들어 조금씩 발표되고 있으나, 대부분 검사지 

혹은 시험을 통한 언어능력 점수 향상의 검증

에만 집중되어 있어(이소연 외 2009; 조미정, 

정은희 2009; 조윤경 2014) 독서 프로그램 진

행 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는 어린이와 텍스트 

사이의 상호작용을 자세히 살펴볼 수 없는 아

쉬움이 있다. 또한 독서 프로그램에 사용된 텍

스트가 연구에 참가한 어린이의 독서 흥미와 거

리가 멀거나 참가 어린이의 연령에 비해 너무 

낮은 수준의 책인 경우가 많아(심지선 2014; 조

미정, 정은희 2009) 해당 독서 프로그램에의 참

여가 단기간의 언어 능력 향상을 넘어 어린이

들의 독서 습관 정립과 그로 인한 언어 능력의 

꾸준한 발전으로까지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확

신할 수 없다. 

저명한 언어학자이자 독서 연구자인 Stephen 

D. Krashen은 언어 학습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도구 중 하나로 자발적 독서(Free Voluntary 

Reading)를 꼽으며, 만화를 비롯한 가벼운 읽

기 자료가 어린이의 독서 흥미를 고취시켜 자

발적 독서로 이끄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고 

주장하였다(Krashen 2004). 일반적인 오해와 

달리 대부분의 만화에는 고급 어휘와 복잡한 

구조의 문장이 많아, 만화 독자들은 만화를 읽

지 않는 독자들과 비교했을 때 결코 뒤지지 않

는 언어능력을 습득하게 된다는 연구 결과도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Anderson, Wilson, and 

Fielding 1988; Arlin and Roth 1978; Blakely 

1958; Greaney 1980; Sperzl 1948). 고차원적

인 내용을 다루면서도 쉬운 어휘로 쓰여진 일

부 만화의 경우 또래에 비해 읽기 능력이 떨어

지는 학생들에게 좋은 언어학습 교재로 쓰일 

수도 있다(Krashen 2004; Norton 2003). 국내 

만화의 경우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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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일부 상업적 학습만화는 동일 학년을 대상

으로 출판된 어린이책에 비해 어휘의 개수가 

현저히 적고 문장 구조도 비교적 간단하여 초

등학교 중학년 이상의 독서 능력 향상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

러나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을 내포 독자로 하

여 그래픽 노블의 형태로 출판된 최근 만화 중

에는 어휘의 개수와 난이도, 문장 구조의 형태 

등이 일반 도서와 견주어도 뒤쳐지지 않는 수

준 높은 작품들이 많아, 청소년을 위한 언어 학

습의 도구로 손색이 없다고 보여진다. 특히 언어

를 배우는 이민자의 자녀나 외국인 학생들이 만

화를 활용한 독서 지도를 통하여 언어 능력이 향

상되었다는 기존 연구들에 비추어볼 때(Chun 

2009; Crawford 2004; Frey and Fisher 2004), 

외국인 부모를 가진 한국의 이주배경 청소년들

에게도 만화가 효율적인 언어 습득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도서관저널 도서추천위

원회에서 선정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권하는 

주제별 좋은 만화책 365권’ 중에서 이주배경 청

소년의 삶과 연관 있는 주제를 다루거나 이주

배경 청소년이 높은 흥미를 보이는 만화책 열 

권을 선정해 학령기 이주배경 청소년들과 함께 

장기간에 걸쳐 책을 읽고 토론하며, 이와 같은 

독서 프로그램이 이들의 한국어 능력 발달과 

문화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만화는 예술적인 그림과 재미있는 스

토리로 어린이와 청소년 독자를 끌어들이는 흡

인력이 강한 매체인데다, 더 높은 수준의 독서

로 독자를 이끄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할 수 있

기 때문에(Hayes and Ahrens 1988) 본 연구

를 통해 연구 참가자들이 평생독자로서의 자질

을 갖추게 될 가능성도 기대해 보았다. 

본 연구는 또한 독서 프로그램 참가자들과의 

심도 있는 토론과 창의적인 독후 활동을 통해 

학령기 이주배경 청소년이 텍스트와 상호작용

하는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는 독

자반응이론(Reader Response Theory)에 입

각한 질적 접근으로, 연구 참가자인 독자들이 

만화 작품을 이해하고 작품 속 캐릭터와 소통

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삶을 통찰해내는 모

습을 살펴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언어

학자이자 교육학자인 Leung은 문학작품에 대

한 독자반응연구가 주류 문화에 가려져있던 이

중 문화(bicultural) 어린이들이 자신의 목소리

를 세상에 알릴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고 했다(Leung 2002). 이는 한국인 부모를 가

진 어린이들 사이에서 소수자이자 비주류로 살

아가는 한국의 이주배경 청소년에게도 해당하

는 사항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작품에 대한 반응을 통하여 자신만의 문화적 정

체성을 찾아가는 모습을 살펴봄으로써 청년기 

진입 전까지 이주배경 청소년의 문화 적응에 있

어 중요한 시사점을 발견해내려고 했다. 또한, 

검사지를 통한 언어능력과 문화적응능력 점수 

향상의 검증에만 집중되어 있던 기존 연구들에 

질적 분석의 중요성을 제시함으로써 학령기 이

주배경 청소년을 위한 독서 프로그램 연구 분야

에 새로운 접근점을 보여주려고 하였다. 

2. 이론적 배경

학령기 이주배경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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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에 관한 국내 연구는 상당수가 이주배

경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정서적 안정에 관

한 연구에 집중되어 있다. 학령기 이주배경 청

소년의 언어 능력 향상과 문화 적응을 위한 독

서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도 활발히 나오

고 있으나, 초등학교 중학년 이하 연령대의 학

생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주를 이룬다. 조미정

과 정은희(2009)는 국어과목 성취도가 낮고 읽

기 능력이 또래에 비해 1년 이상 지체되어 글의 

내용 파악에 어려움을 느끼는 초등학교 4학년 

이주배경 어린이 3명을 대상으로 독서 프로그

램을 실시하였다. 이들은 독서 활동이 이주배

경 어린이의 독해력을 향상시켰다고 말하며, 

이주배경 어린이의 학습 지원을 위한 가장 효

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독서라고 주장하였다. 

심지선(2014)은 모계 국제결혼을 통해 형성

된 다문화가정 출신의 초등학교 4학년 어린이 

3명을 대상으로 4주동안 총 여덟 번의 회기에 

걸쳐 전래동화를 이용한 독서 프로그램을 실시

하였다. 프로그램에는 전래동화 7편이 포함되

었으며, 1-2회기에는 자신에 대한 표현을 통한 

생각의 흐름 이해하기, 3-6회기에는 사회적 가

치에 대한 주변 둘러보기, 7-8회기에는 ‘함께’

와 ‘어울림’이라는 문화 가치에 대한 긍정심 갖

기라는 주제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연구 

결과, 독서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린이들은 프

로그램 참여 전에 비해 문화 적응과 학교 적응 

전반에 걸쳐 향상된 모습을 보였다. 특히 문화

적 개방성과 정서적 무기력감 요인에서 두드러

진 변화가 있었으며, 교우 관계와 교사와의 관

계에서 긍정적으로 뚜렷한 변화가 발견되었다. 

박미정(2008)은 초등학교 재학중인 이주배

경 어린이 96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그들

의 가정과 학교 내의 언어 환경과 문식성 환경

에 대해 알아보고, 독서 생활 실태 및 독서 활동

에 대한 요구를 조사하였다. 또한 이들을 지도

하는 담임교사와의 개별 면담을 통해 어린이들

의 생활 태도와 학업 성취도를 알아보았다. 박

미정은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주배경 어린

이를 위한 독서 지도 목표와 도서 선정 기준을 

세워 이주배경 어린이의 독서 발달 단계에 맞

는 권장도서를 단계별로 50권씩 선정한 후, 권

장도서를 참고하여 수업안을 계획하였다. 수업

안을 바탕으로 13명의 이주배경 어린이와 90분

간의 수업을 진행하였는데, 독서 프로그램으로 

인한 어휘력의 향상 등은 측정할 수 없었으나 

대부분의 참가 어린이들이 독서 프로그램에 만

족한다는 설문 응답을 했다. 

만화를 활용한 독서 프로그램에 관한 국내 

연구들은 대부분이 학습만화의 교육적 효과에 

집중하고 있다. 백진환과 한윤옥(2011)은 초등

학교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차에 걸쳐 총 8차

시의 학습만화 독서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행하고 독후활동지, 학습일지 등을 평가하고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학습만화는 독서 부진

아 및 학습 부진아에 대한 교육에 적절히 활용

시 독서 의욕과 학습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영임과 한복희(2009)는 중학생 182명을 대

상으로 학습만화와 일반도서에 대한 독서 실태

를 분석하고 학습만화를 통한 효율적인 독서지

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학생

들은 재미를 위해 학습만화를 본다고 대답했으

며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학습만화에 더욱 호의

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학습만화를 

일반도서와 연계하여 독서지도를 한다면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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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의 독서습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고 하였다. 

이종문(2012)은 초등학생 291명과 학부모 

203명의 설문지를 바탕으로 만화의 적극적 독

자인 학생들과 이를 대하는 학부모들이 만화에 

대해 갖고있는 인식에 대해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학생들 상당수가 학습만화 독서의 경험이 

있었고, 학습만화가 학업성취에 도움이 되고 있

었으며, 학생과 학부모 집단 모두에서 학습만화

가 일반 독서로 이어지는 독서전이에 도움이 된

다고 인식하였다. 

만화책과 독서에 관한 국내 연구가 주로 학

습만화의 교육적 효과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국외에서는 만화책이 언어발달과 리터러시 향

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고 있다. 특히 영어권 국가에서는 이민자나 

외국인 학생들의 영어 학습과 비판적 리터러시

(critical literacy), 다중모드 리터러시(multimodal 

literacy) 등의 습득에 있어 만화가 훌륭한 교

재가 될 수 있다는 연구가 많이 발표되고 있다. 

Crawford(2004)는 만화에서는 그림이 글의 의

미를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풍성한 문맥적 단

서를 제공하기 때문에 만화가 ‘제2언어로서의 

영어 학습자’(second language learner)들의 

언어와 리터러시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James Denman 중학교 도서

관에서 영어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그래픽노

블 독서를 활발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예로 들

며, 영어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과 독서 능력이 

부진한 학생들을 위해 도서관에서 더욱 적극적

으로 만화 장서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Chun(2009)은 만화가 ‘제2 언어로서의 영어 

학습자’의 비판적 리터러시(critical literacy) 발

달을 돕는 효과적인 도구라고 주장하며 중고등

학교 수업시간에 그래픽노블을 적극 활용하는 

것을 권장하였다. Chun은 아트 슈피겔만의 <쥐

(Maus)>를 예로 들며, 인종차별과 이민자로서

의 삶을 다룬 그래픽노블이 제2언어로 영어를 

배워야 하는 학생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켜 그

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독서에 몰입할 수 있게 

한다고 하였다. 이민자나 외국인 학생들은 공

감할 수 있는 그래픽노블 읽기를 통하여 영어 

독서 능력이 향상되고 비판적 토론에 더욱 적

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며, 이를 통하여 교우관

계가 확장되고 학업성적에서도 긍정적인 변화

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다. 

Frey와 Fisher(2004)는 학급 인원의 72%가 

‘제2언어로서의 영어 학습자’인 중학교 3학년 

교실에서 32명의 학생들과 함께 4주에 걸쳐 그

래픽노블을 활용한 작문 수업을 진행했다. 연

구자들은 텍스트의 비중이 적은 그래픽노블 일

부를 학생들과 함께 읽으며 각 장면이 의미하

는 바를 학생 각자가 자유롭게 상상하도록 했

다. 학생들은 사전과 시소러스를 사용하여 각 

장면에 가장 적합한 영어 단어를 고르고, 5분동

안 해당 장면에 대한 짧은 이야기를 적어냈다. 

학생들은 작품의 해석에 무의식적 혹은 의식적

으로 자신의 생각과 삶에 대한 태도를 반영했

으며, 때문에 글짓기에 애착과 적극적인 자세

를 갖게 되었다.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학생들

은 점차적으로 학교 수업에 흥미를 느끼기 시

작했고, 어휘력과 작문 실력이 향상되었으며 작

문에서 문장의 길이도 늘어났다. 연구자들은 그

래픽노블을 활용한 글쓰기 수업을 통해 학생들

이 어휘력과 문법에 대한 이해 등 독서에 필요

한 기술을 갖추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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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본 연구는 연구자가 소수의 이주배경 청소년

과 함께 6개월간 10권의 만화책을 읽어나가는 

독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독서 프로그램의 

참여가 이들의 한국어 능력과 문화 적응에 어

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만화

책 독서 프로그램이 이주배경 청소년의 한국어 

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2) 만화책 

독서 프로그램이 이주배경 청소년의 문화 적응

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3) 만화책 독서 

프로그램이 이주배경 청소년의 독서 흥미와 독

서프로그램 참가자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독서 프로그램의 

진행과 참가자들의 변화 양상을 관찰하고 분석

하는 질적 연구방법과 프로그램 전후로 검사도

구를 이용해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는 양적 연

구방법을 함께 사용하였다. 독서 프로그램은 

격주로 진행되었으며 독서, 독서 토론, 독후 활

동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독후 활동은 독서한 

텍스트의 연장선상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짧은 

글로 창작해보기, 작품 속 등장인물에 관한 자

신만의 상상력 펼치기 등 독서 경험을 더욱 풍

성하게 해줄 수 있는 다양한 활동으로 진행되

었다. 이 활동은 독서 프로그램의 진행에 따라 

변화하는 참가자들의 언어 능력 변화 추이와 이

들이 텍스트와 상호작용하는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근거가 될 뿐 아니라 참가자들이 다중모드 

리터러시1) 능력(multimodal literacy skills)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것이라고 기

대되었다(Hughes 2011). 

3.1 연구대상

경기도에 위치한 이주민 지원센터A에서 운

영하는 다문화 공부방B에 다니는 청소년들 중 

다섯 명2)이 연구 참가자가 되었다. 연구 참가

자들 중 네 명은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양

육된 아이들로 모두 아버지가 한국인, 어머니

가 외국인이다 - 어머니들의 출신 국가는 태국, 

필리핀, 예멘이다. 연구 참가자들 중 한 명은 한

국에서 태어났으나 어린 시절에 외국으로 보내

져 양육된 후 학령기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중도입국자녀이다. 한국에 재입국한지는 3년이 

되었으며 연구 진행 당시 따갈로그어(필리핀의 

공식 언어)와 한국어를 비슷한 수준으로 사용

하는 상태였다 - 구술 능력은 비슷했으나 필기 

능력은 따갈로그어에 비해 한국어가 취약한 편

이었다. 이 청소년 또한 다른 네 명과 마찬가지

로 친아버지가 한국인, 어머니가 외국인(필리

핀인)이나, 현재 함께 살고있는 아버지는 외국

인(파키스탄인)이다. 본 연구의 참가자들의 나

 1) 다중모드 리터러시(multimodal literacy)는 사회기호학(social semiotics)에 기원한 용어로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의미 형태(modes of meaning)를 가진 언어 혹은 의사표현방식 능력을 뜻한다. 의미 형태의 예로는 말, 제스처, 

음악, 그림, 사진, 동영상 등이 있다(Multimodal Literacy 2017). Hammond(2009)와 Hughes(2011)는 그래픽

노블이 텍스트 리터러시와 비주얼 리터러시가 맞물리는 미디어이므로, 다중모드 리터러시를 활용하여 해석해야 

하는 텍스트의 전형적인 예라고 하였다. 

 2) Hennessy and Heary (2005)에 의하면 질적 연구에서 청소년들과의 포커스 그룹 연구를 진행하기에 가장 적절

한 수는 5명에서 8명 사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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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12세에서 16세 사이로 모두 청소년이라 

분류할 수 있는 연령대이다. 이들 중 세 명은 

남학생, 두 명은 여학생이다(<표 1> 참조).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현재 언어 

능력이나 표현력 등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작품

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

도록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했는데, 연구에 참가하는 청소년들은 모두 

3년 이상 서로를 알아왔으며 일정 정도의 친밀

도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편안한 분위기에서

의 활발한 토론을 기대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진행한 연구자는 연구 시작 시점으로부터 약 4

년 전부터 다문화 공부방 B에서 주말마다 자원

봉사 교사로 일해오고 있었으며 어린이들과 매

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부담 없고 편

안한 분위기에서 연구를 진행해갈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하였다.

독서 프로그램에 사용된 텍스트는 총 10권으

로, 학교도서관저널 도서추천위원회에서 엮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권하는 주제별 좋은 만

화책 365권> 중에서 대부분 선택되었다. Chun 

(2009)은 만화가 언어를 배우는 학생의 비판적 

리터러시(critical literacy) 발달을 돕는다고 주

장하며,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만화 읽기

를 통하여 독서에 적극적인 태도를 견지하게 

되고 나아가 독서 능력의 향상과 학업 능력의 

향상을 불러올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

에서 사용한 만화 작품들은 연구에 참가하는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과 

그들이 흥미를 보이는 내용을 위주로 선정하였

다. 연구 참가자들이 본 연구에 애착을 가지고 

더욱 열심히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10권 

중 4권은 연구자가, 나머지 6권은 연구 참가자

들이 직접 선정하게 하였다. 선정된 작품들의 

주요 주제는 우정, 소속감, 자아정체감, 인종차

별, 가족간의 사랑, 인생의 가치 등이 포함되었

다. 최종 선정된 작품들은 <표 2>와 같다.

<표 2>의 목록에 있는 작품들 중 연구 참가

자들이 고른 작품은 <슬램덩크>, <원피스>, <신 

크레용 신짱>, <하이큐3)>, <강철의 연금술사>, 

<블리치>이다. 연구 참가자 5명이 한 권씩 선정

하게 하였으며, 마지막 한 권은 연구 참가자들

이름

(가명)
나이 성별 어머니의 출신국가 아버지의 출신국가 기타

예린 12 여 예멘 한국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람

시완 12 남 필리핀 한국/파키스탄인
한국에서 태어나 5세에 필리핀으로 갔다가 9세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옴

진영 13 남 필리핀 한국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람

민혁 14 남 태국 한국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람

도경 16 여 태국 한국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람

<표 1> 연구 참가자들의 정보

 3) <하이큐>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권하는 주제별 좋은 만화책 365권’에 소개된 책은 아니다. 그러나 연구 참가자

가 이 책을 강력히 추천하였고,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권하는 주제별 좋은 만화책 365권>의 출판일(2012년 11월 

30일)이 <하이큐> 1권의 출판일(2013년 4월 30일)보다 빠르며,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권하는 주제별 좋은 만화

책 365권>에 소개된 다른 만화책의 내용과 수준을 고려할 때 <하이큐>가 출판일이 1년만 빨랐더라면 충분히 이 

책에 소개될 만한 작품이라고 판단하여 <하이큐>도 본 연구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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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권호수 작가 출판사 출판연도 주제

1 보노보노4) 21권 이가라시 미키오 서울문화사 2011 일상, 가치관

2 슬램덩크 1, 2권 타케히코 이노우에 대원씨아이 2015 성장, 우정, 가치관

3 진과 대니 진 루엔 양 비아북 2008 인종차별, 자아정체감

4 원피스 58, 59권 오다 에이치로 대원씨아이 2011 성장, 가족, 소속감

5 수상한 내 인생 장 르뇨 & 에밀 브라보 다림 2012 성장, 가족, 비밀

6 신 크레용 신짱 1권 우스이 요시토 학산문화사 2012 유머, 가족

7 하이큐 1, 2권 후루다테 하루이치 대원씨아이 2013 성장, 우정, 가치관

8 강철의 연금술사 10, 11권 라카와 히로무 학산문화사 2010 가족, 가치관

9 캄펑의 개구쟁이 라트 꿈틀 2008 자아정체감, 가족, 전통

10 블리치 47, 48권 쿠보 타이토 서울문화사 2010 자아정체감, 가치관

<표 2> 연구 대상자를 위한 선정 만화작품

간의 투표를 통하여 가장 많은 득표를 한 작품

으로 선정하였다. 흥미롭게도 연구 참가자들이 

선정한 작품들은 모두 일본 작가의 작품이었다. 

한국 청소년이 향유하는 대중문화에 일본 만화

와 애니메이션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었다. 연구자가 고른 작품은 <보

노보노>, <진과 대니>, <수상한 내 인생>, <캄펑

의 개구쟁이>이다. 책의 내용이 연구 참가자들

에게 인생의 중요한 의미를 전해줄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되는 작품이나 긍정적인 자아정체감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작품을 선

정하였으며, 작품 형식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

여 비교적 그래픽노블의 형식에 가까운 작품 

위주로 선택하였다. 작가와 작품 주인공의 문

화적, 인종적 다양성 또한 작품 선정의 중요한 

요소였다. 선정된 만화는 모두 초등학교 고학

년 이상에서 중학생까지를 추천 독자로 삼고있

는 작품들이다. 연구 참가자들이 독서 프로그

램을 향한 흥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연구자가 

선정한 책과 연구 참가자들이 선정한 책을 번

갈아가며 읽도록 배치하였다.5) 

3.2 연구내용 및 데이터 수집과 분석 

연구는 총 12차시로 진행되었다. 각 차시별 

독서 프로그램 운영 개요는 <표 3>과 같다.

1차시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진행 방향을 함

께 나누고 앞으로 읽어나갈 책을 선정하였으며, 

독서 능력 평가지를 작성하여 연구 참가자 개

개인의 현재 독서 능력을 체크했다. 2차시 프로

그램 전에 모든 참가자에게 2차시에 토론할 책

을 나누어주어 읽고 오게 하였다. 2차시 만남에

서 참가자들은 2차시 선정 도서에 관련하여 연

구자가 준비해 간 독후활동지를 작성하고, 그

것을 참고로 하여 토론과 독후활동을 실시하였

다. 독후활동지는 각 책의 내용에 맞추어 연구

 4) <보노보노>, <슬램덩크>, <원피스>, <신 크레용 신짱>, <하이큐>, <강철의 연금술사>, <블리치>는 시리즈물로, 전

체 시리즈를 다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시리즈 중 한 권 혹은 두 권만 보기로 하였다. 몇 번째 권을 볼 것인지는 

연구 참가자들이 다 함께 토론하여 결정하였다.

 5) 예: 3차시에는 연구 참가자가 선정한 책인 <슬램덩크>를, 4차시에는 연구자가 선정한 <진과 대니>를 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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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자료 활동

1
만화책 365,

독서능력평가지

연구의 목적과 앞으로의 방향을 나눔

함께 읽어나갈 책 선정 

독서능력평가지 검사 실시 

2 보노보노(21권) 독서, 독후활동지 작성, 토론 

3 슬램덩크(1, 2권) 독서, 독후활동지 작성, 토론

4 진과 대니 독서, 독후활동지 작성, 토론

5 원피스(58, 59권) 독서, 독후활동지 작성, 토론

6 수상한 내 인생 독서, 독후활동지 작성, 토론

7 신 크레용 신짱(1권) 독서, 독후활동지 작성, 토론

8 하이큐 독서, 독후활동지 작성, 토론

9 강철의 연금술사(10, 11권) 독서, 독후활동지 작성, 토론

10 캄펑의 개구쟁이 독서, 독후활동지 작성, 토론

11 블리치(47, 48권) 독서, 독후활동지 작성, 토론

12 독서능력평가지 독서능력평가지 검사 실시

<표 3> 각 차시별 독서 프로그램 운영 개요

자가 준비한 질문에 글로 답하거나 그림을 그

리는 형식으로, 질문의 개수는 평균 4개였으며 

질문의 내용은 각각의 책에 맞추어 다양하게 

구성되었다(독후활동지에 나온 질문의 예는 

<표 2>와 같다). 3차시에서 11차시까지도 같은 

방식으로 독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12차시

에서는 독서 능력 평가지로 독서 프로그램이 

끝난 후의 독서 능력을 체크하였고, 그동안 함

께 해온 지난 6개월간의 프로그램 진행 및 함께 

읽은 책 등에 관하여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각 차시는 평균 약 90분 가량 

소요되었다. 토론이 활발해지거나 독후활동지

의 작성 시간이 많이 걸린 경우에는 15분에서 

20분 정도 추가 시간을 두기도 하였다(<표 4> 

참조). 

프로그램 진행의 전 과정은 녹음되고 전사

(transcribe)되었다. 기록된 스크립트는 매 차

시가 끝날 때마다 독자반응이론6)에 근거하여 

번호 질문

1 이 만화에서 가장 매력 있는 캐릭터는 누구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2 이 만화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구절을 세 개만 적어보세요.

3 이 만화의 제목이 <슬램덩크>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4 <슬램덩크> 3편에서는 어떤 스토리가 펼쳐질 것 같나요? 나만의 시놉시스를 만들어봅시다.

<표 4> 독후활동지 질문의 예 - <슬램덩크>

 6) 독자반응이론은 텍스트가 그 자체로 완성된 의미를 지니지 않고 독자가 그것을 읽는 행위를 통해 이해와 해석의 

과정을 거쳐 의미가 완성된다는 이론이다. 작품과 독자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작품 해석의 의미를 형성해나

가게 된다(Rosenblatt 1982; Sutherland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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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되었으며, 해당 차시의 스크립트 분석 결

과는 다음 차시의 프로그램 진행에 반영되었다. 

스크립트 분석에는 대화의 흐름, 각 참가자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나 표현, 참가자가 말하는 

문장의 길이와 구조, 텍스트에 나오는 단어나 

문장의 뜻에 대한 참가자의 질문, 참가자의 주

요 의견과 태도, 참가자끼리의 상호작용, 참가

자가 텍스트와 자신의 실제 삶을 연결하는 방

식, 대화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거나 주요하게 

작용하는 테마 등이 고려되었다. 문화적응에 

관한 태도를 분석할 때에는 몽골 출신 이주노

동자 자녀들의 한국 적응 상황과 이들의 모국 

문화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언어사용, 

몽골문화 관련 변수, 한국문화 관련 변수를 세

분화하여 측정한 노충래와 홍진주(2006)의 평

가 척도를 참고하였다. 노충래와 홍진주(2006)

의 연구에서 (1) 언어사용 관련 변수는 ‘이중언

어 사용의 자랑스러움’ 정도, (2) 몽골문화 관

련 변수 관련 변수는 몽골음악 선호도, 몽골영

화/TV 선호도, 몽골의복 선호도, 몽골음식 선

호도, 몽골문화활동 참여의 중요도, 몽골문화에 

학습의 중요도, 몽골에서의 진학/취업 희망, 몽

골인이란 이유로 차별경험, (3) 한국문화 관련 

변수는 한국음악 선호도, 한국영화/TV 선호

도, 한국의복 선호도, 한국음식 선호도, 한국문

화활동 참여의 중요도, 한국문화 학습의 중요

도, 한국거주에 대한 자랑스러움, 한국 지속 거

주희망, 한국에서의 진학/취업 희망 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노충래와 홍진주(2006)의 평가 척

도에 해당하는 내용이 연구 참가자들의 대화와 

독후활동지에 나오는지를 검토하고 해당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삼각화7)(tri- 

angulation)의 일환으로 독서 프로그램의 시작 

전과 후에 독서 능력 평가를 실시하였다. 독서 능

력 평가에는 국내에서 접근 가능한 검증된 독서 

능력 평가 도구 중 초등학생 뿐 아니라 중학생까

지도 참여할 수 있는 검사도구인 (주) 낱말 어휘

정보처리연구소의 ‘LQ8) 우리말 독서력 평가’를 

사용하였다. LQ 우리말 독서력 평가는 미국의 

Lexile 평가체계에 의한 독서력 프로그램과 동일

한 체계 및 형식을 갖춘 과학적 평가로 초등학교 

1학년부터 성인까지 각 나이에 맞는 최적화된 평

가프로그램을 통하여 독서력을 평가하는 시스템

이다. 독서력을 어휘, 사실, 추론, 비판 네 개의 

영역으로 분류하여 측정하며, 종합 점수인 LQ지

수는 전국평균과 비교가 가능하다.

4. 연구결과

4.1 한국어 능력의 향상

독서 프로그램의 시작 전과 후에 실시한 독

서 능력 평가의 결과는 <표 5>와 같다. 책을 읽

고 토론하는 방식의 독서 프로그램은 총 10차

시로 약 5개월간 진행되었으며, 독서 능력 평가

는 독서 프로그램 시작 2주 전과 프로그램 종료 

 7) 삼각화(triangulation)는 질적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하나의 현상에 대해 다양한 방법, 연구

자, 조사대상, 공간적/시간적 설정, 혹은 다른 이론적 입장을 활용하는 기법이다. 

 8) LQ는 독서를 의미하는 라틴어 Lectio와 지수를 의미하는 영어 Quotient의 결합어로 독서지수를 의미하기 위하여 

(주)낱말에서 만든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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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가자 평가점수 독서프로그램 전 독서프로그램 후 비고

예린

(12)

LQ점수 340 470 +150

영역별 점수

어휘 평균 수준 평균 수준

사실 평균 수준 평균 수준

추론 다소 부족 평균 수준 추론력 상승

비판 평균 수준 평균 수준

시완

(12)

LQ 점수 380 N/A9)

영역별 점수

어휘 평균 수준 N/A

사실 평균 수준 N/A

추론 다소 부족 N/A

비판 평균 수준 N/A

진영

(13)

LQ 점수 820 980 +160

영역별 점수

어휘 뛰어남 뛰어남

사실 평균 수준 평균 수준

추론 평균 수준 뛰어남 추론력 상승

비판 평균 수준 평균 수준

민혁

(14)

LQ 점수 660 930 +270

영역별 점수

어휘 평균 수준 뛰어남 어휘력 상승

사실 평균 수준 평균 수준

추론 다소 부족 평균 수준 추론력 상승

비판 평균 수준 평균 수준

도경

(16)

LQ 점수 780 750 -30

영역별 점수

어휘 다소 부족 평균 수준 어휘력 상승

사실 평균 수준 평균 수준

추론 평균 수준 평균 수준

비판 평균 수준 평균 수준

<표 5> 독서 능력 평가 검사 결과

2주 후에 각각 실시되었다. 그러므로 독서 프로

그램 전과 후에는 약 6개월간의 간격이 있다. 

독서 프로그램 전에 실시한 독서 능력 평가

에서 연구 참가자 네 명의 LQ 점수는 전국 평

균 LQ 점수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보인 유일한 참가자는 

진영(13)으로, 매우 근소한 차이(28점)로 평균 

이상의 점수를 나타냈다. 예린(12)과 시완(12)

의 점수는 각각 340과 380으로 12세 전국 평균 

LQ점수인 730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수

치였다. 민혁(14)의 점수는 660으로 14 세 전

국 평균 LQ 점수인 846에서 약 180점 모자란 

점수였다. 그러나 독서 프로그램의 진행 후 실

시한 독서 능력 평가에서 예린과 진영, 민혁의 

LQ 점수는 큰 상승폭을 나타내 독서 프로그램

이 이들의 독서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

 9) 시완은 9차시 이후 부모님의 직장이 다른 도시로 옮겨지면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 따라서 10차시 

이후로 본 연구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으며 독서 프로그램을 마무리한 후에 LQ 우리말 독서력 평가를 치를 수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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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보여주었다 - 예린은 150점, 진영은 160

점, 민혁은 270점이 상승했다. 특히 민혁은 독

서 프로그램 후에 실시한 평가에서 전국 평균

보다 84점 높은 점수를 보여 가장 큰 상승폭을 

나타냈다. 

영역별 점수에서 연구 참가자들의 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난 부문은 ‘추론’과 ‘어휘’ 

영역이었다. 추론 영역에서는 예린, 진영, 민

혁이, 어휘 영역에서는 민혁과 도경이 상승폭

을 보였다. LQ 우리말 독서력 평가에서 추론 

영역은 “글의 사실과 정보를 바탕으로 생략된 

내용이나 숨은 의미를 추측하고 글쓴이의 의

도를 파악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영역이고, 

어휘 영역은 “어휘의 기본 의미뿐만 아니라 

단어의 연어관계와 다의성을 파악하는 능력”

을 측정하는 영역이다. 10회에 걸친 독서 프로

그램에서 추론 능력과 어휘력의 향상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 여러 

번 있었다. 

연구 참가자들 중 일부는 독후활동지를 작성

할 때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연구자에게 

단어의 뜻을 물어보았다. 3차시에서 “이 만화

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구절을 세 개만 적어보

세요.”라는 문장을 읽을 때 예린, 시완, 진영이 

‘구절’의 뜻을 물어보았다. 특히 예린은 5차시

와 8차시에서 ‘와닿은’, ‘묘사’, ‘체형’의 뜻을 물

어보았는데, 그때마다 그 단어의 뜻을 아는 다

른 참가자들이 뜻을 설명해주거나 함께 사전에

서 단어를 찾아보는 방식으로 모르는 단어를 

익혀갔다(<표 4> 참조). 연구 참가자들은 이렇

게 습득한 단어를 잘 숙지하여, 다음 차시에서 

같은 어휘가 등장하였을 때는 어려움 없이 독

후활동지를 작성하였다(<표 6> 참조).

예린: (연구자에게) 선생님, 체형이 뭐에요?

도경: 니 몸매가 체형이야. 

민혁: 그냥 몸 전체가 다 체형이야 

도경: 통통한 사람, 마른 사람, 이게 다 그거야. 

연구자: 이게 한자를 알면 좀 알기가 쉬운데 

민혁: 몸 체자, 

연구자: 그 다음에? 

도경: 형태 형. 

연구자: 그렇지. 그렇다면 체형은? 

예린: 몸의 형태. 

<표 6> 참가자들끼리 단어의 뜻을 설명해준 

예 - 8차시 독후활동지 작성 중 연구 

참가자들간의 대화

10차시에서 예린이 독후활동지를 작성하는 

도중 “‘쌓는’ 할 때 어떻게 써야 되죠?”라는 질

문을 던졌을 때 민혁이 “쌍시옷에 아에 히읗”이

라고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상황도 있었다. 연구

자는 우선 참가자들끼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는 사전을 권해주었으며, 그럼에

도 이해가 부족한 경우에는 개입하여 단어의 뜻

을 상세하게 설명해주었다. 이와 같이 자신이 모

르는 어휘를 새로 배우거나 다른 사람에게 어휘

를 설명해주는 과정, 이러한 대화를 통해 본문 

속에서 그 어휘의 쓰임새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과정에서 연구 참가자들은 ‘어휘의 기본 의미뿐

만 아니라 단어의 연어관계와 다의성을 파악하

는 능력’(LQ 우리말 독서력 평가의 어휘영역)

을 향상시킬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해하지 못한 문장을 되풀이하며 읽거나 그 

문장의 뜻에 관해 숙고하여 독후활동지를 작성

하는 과정에서는 ‘글의 사실과 정보를 바탕으

로 생략된 내용이나 숨은 의미를 추측하고 글

쓴 이의 의도를 파악하는 능력’(LQ우리말 독

서력 평가의 추론 영역)을 발달시킬 수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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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인다. 독서 프로그램의 토론 과정에

서 같은 문장이나 캐릭터를 두고 서로 다른 의

견을 주고받는 과정에서도 자신이 미처 파악하

지 못한 다른 의미를 발견하거나 다른 관점에

서 책의 내용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 또한 연구 참가자들의 추론 능력의 향

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연구 참가자들의 한국어 능력 향상은 독후활

동지에서도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비문이 줄고 

문장 내에서 문법적 오류가 줄었다. 참가자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겹문장을 쓸 때 적절한 연결어

미를 사용하여 문장을 작성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민혁은 1차시, 자신이 읽고 싶은 만화책의 

제목과 읽고 싶은 이유를 글로 표현해 보라는 

연구자의 안내에 “강철의 연금술사는 연금으로 

대등한 조건으로 물건을 물건으로 바꾸는 거다. 

이 책이 좋은 것은 과학 원소가 많이 나오기 때

문에 과학 상식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썼다. 

첫 번째 문장에서는 ‘연금으로’와 ‘대등한 조건

으로’라는 부사어절이 연이어 나오며 두 번째 

문장은 주어부와 서술부가 서로 호응하지 않는 

비문이다. 그러나 6차시부터 문법적으로 정확한 

문장을 쓰기 시작하였다. 의성어와 의태어를 다

양하게 사용하였고 가장 정확한 표현을 위해 적

합한 연결어미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10차시에서 한국 외의 나라에 가 본 경험

에 관해 이야기할 때 “태국에 가서 할머니가 돌

아가실 때 삭발한 것이 생각난다. 나는 어리둥

절했지만 맨들맨들한 머리가 좋았다.”라며 문법

적으로 옳은 문장을 작성하였다. 

시완의 경우 독서 프로그램 초반에는 문장을 

쓸 때 목적격 조사 ‘을/를’을 거의 사용하지 않

았다. 또한 부사어를 만들 때 부사격 조사를 적

절히 사용하지 못했다. 특히 ‘에’와 ‘에서’의 구

분이 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3차시에서 ‘<슬램

덩크> 3편에서는 어떤 스토리가 펼쳐질 것 같나

요? 나만의 시놉시스를 만들어 봅시다.’라는 문

항에 “기초 많이 연습했다가, 강백호가 첫 시합

을 했다. 시합에 상대 골때 골 넣었다.”라고 답

하였다(옳은 문장은 ‘강백호가 기초 연습을 많

이 해서 드디어 첫 시합을 했다. 시합에서 상대 

골대에 골을 넣었다.’가 되어야 한다). 시완의 

문장은 조금씩 진전하여 8차시에 ‘주인공 히나

타 소요와 같이 누군가를 보며 ‘저 사람처럼 되

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쇼미더머니 처음 봤을 

때 우승한 바비(Bobby)라는 래퍼를 보고 랩 재

미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랩을 시작했

다.”라고 적었다. 목적격 조사가 들어가야 할 자

리 세 곳 중 두 곳에 적절하게 목적격 조사(이탤

릭체로 표기함 - 연구자)를 사용했다. 

4.2 문화 적응 

본 연구의 참가자들은 독서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적, 인종적으로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책을 함께 읽어나가며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같은 이야기를 다양한 시선에서 바라보는 경험

을 하게 되었다. 이를 통하여 연구 참가자들은 

그동안 자신이 갖고 있었던 문화적, 민족적 정

체성을 정돈해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오경화(2011)에 따르면 한국의 이주배경 청

소년들은 자아개념이 높을 수록 한국문화에 대

한 수용성이 높다. 몽골 출신 이주노동자 자녀

의 한국사회 적응실태를 연구한 노충래와 홍진

주(2006)는 “한국문화정체성이 높을수록 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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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정체성이 높아짐”(p. 150)을 지적하며 “양

쪽 문화에 대해 높은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은 

전반적으로 한국사회 내에서 문화적응 상태가 

양호함과 동시에 자신의 고유한 문화 정체성에 

대해 높은 긍지를 갖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고 했다(p. 150). 임여주(2016)는 한국의 이주

배경 청소년이 가질 수 있는 다양한 민족적 정

체성을 논하며 ‘다문화(이중문화)로서의 정체

성’은 “좌절과 투쟁, 혼돈의 시기인 ‘대면 단계’

를 거친 후”에 획득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p. 252). 그는 다문화(이중문화)로서의 정체

성을 가진 청소년은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을 

자랑스러워하고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는 자세”

를 가지며 이는 매우 안정된 형태의 정체성이

라고 주장했다(p. 252). 이와 같이 자신을 둘러

싼 둘 이상의 문화적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수

용하고 그에 대한 자긍심을 갖는 것은 ‘통합적 

민족정체성(integrated ethnic identity)’(Kim 

1994)의 개념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전반적으로 안

정된 자아개념을 보여주었으며 대체로 통합적 

민족정체성을 갖고 있었다. <진과 대니>에 관

하여 토론할 때 진영은 “진은 (본인이) 동양인

인 것을 싫어하는 것 같아요.”, “너무 남의 눈치

를 많이 보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라고 말

하며, 본인이라면 같은 상황에서도 진처럼 행동

하지 않았을 거라고 했다. 연구 참가자들 대부

분은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과 이민자를 향한 혐

오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본

인이 속해있는 학교와 동네 커뮤니티에서는 상

황이 다르다고 말하였다. 도경은 학교에 중도입

국자녀가 전학을 오면 반 친구들이 먼저 그 아

이에게 다가가 말을 걸고 친구가 되고 싶어한

다고 했다. 시완은 부모의 나라와 태어나고 자

란 나라 모두가 한 사람의 민족적 정체성 안에 

들어있다고 주장했고 다른 참가자들도 이에 동

의했다. <진과 대니>에는 주인공인 진에게 “네

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쉽게 될 수 있단

다… 네 영혼을 버릴 마음만 있으면 무엇이든 

쉽게 될 수 있어.”라며 진이 동양인의 모습을 

버리고 백인의 정체성을 획득하도록 돕는 할머

니가 등장한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야기 나눌 

때 시완, 진영, 민혁, 도경은 모두 지금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좋아하며, 자신은 진과 같은 선

택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특히 진영

은 “나는 나 자신이 좋고 (나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영혼을 버릴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

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제 힘으로) 노력할 것입니다.”라고 대답할 만

큼 건강한 자아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통합적 민족정체성을 안정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이들은 외국인인 부모의 나라를 방문한 

경험을 이야기할 때에 한국 문화에 대한 선호

를 기본에 두고 부모 나라의 문화를 포용하는 

태도를 보였다. <캄펑의 개구쟁이>에 관하여 

토론할 때 민혁과 도경은 어머니의 모국인 태

국을 방문했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맛있는 

밥’, ‘즐거운 추억’ 등을 이야기했으며 ‘언젠가 

또 놀러가고 싶다’고 말하는 등 태국을 즐거운 

여행지 중의 한 곳으로 인식하는 모습을 보였

다. 진영은 “말도 안 통해서 행동으로 설명하느

라 힘들었다. 그리고 필리핀에 있는 분들께 세

종대왕을 소개시켜 주었다.”라고 말했는데, 이

는 노충래와 홍진주(2006)의 연구에서 몽골과 

한국문화에 대한 태도를 평가하는 척도 중 ‘한

국거주에 대한 자랑스러움’ 항목을 뚜렷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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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준 부분이었다. 

연구에 참가한 이들 중 다른 네 명과 달리 

안정된 자아정체감을 뚜렷하게 보이지 않은 예

린의 경우 독서 프로그램을 통해 읽은 책에서 

인종차별적인 장면이나 집단 따돌림 장면이 나

올 때 특히 몰입하고 깊게 감정을 이입하였다. 

<수상한 내 인생>에 관하여 이야기를 할 때 예

린은 주요 등장인물이 아니라 보조 등장인물인 

‘장 미셸 통’에 큰 관심을 보였다. 장 미셸 통은 

베트남계 이민자의 아들로 외국인이라는 이유

로 선주민인 프랑스인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

하는 인물이다. 독후활동으로 주인공에게 해주

고 싶은 이야기를 적어보라고 했을 때 예린은 

“나는 너와 정반대의 생활을 살고 있다고 생각

해. 나는 ‘장 미셸 통’이랑 똑같이 아이들에게 

대우받는 것 같아.”라며 이야기의 초점을 장 미

셸 통으로 옮겨갔다(<그림 1> 참조). 이 독후활

동에서 예린은 주인공 장10)에게, 같은 반 친구

인 장 미셸 통에게 집단 괴롭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신의 노하우를 전해달라고 하며, 그 방

법을 사용하면 장 미셸 통이 자신처럼 당하지

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린은 책을 읽고 생

각하고 다른 이들과 함께 토론하는 과정을 통

해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자신의 위치를 다시 

한 번 상기하였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

라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이에게 도움

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안전한 

공간에서 자신의 아픔을 이해해줄 거라 믿는 

친구, 언니, 오빠들과 솔직하게 이야기를 주고

받으며 정서적인 지지를 받은 것이, 예린이 피

해자의 위치에서 적극적인 치료자의 입장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예린이 <수상한 내 인생>의 주인공 

장에게 쓴 편지 전문11)

4.3 독서와 문학에 대한 관심 증진 

본 연구가 연구 참가자들에게 미친 큰 영향 

중 하나는 독서에 대한 참가자들의 관심을 증

진시킨 것이다. 평소 자신이 좋아하는 형식의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본 독서 프로그램에 

대한 참가자들의 충성도를 유지하는 데에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도경과 시완은 평균적으로 

매달 소설책 한 권에서 세 권 정도를 읽는다고 

얘기했지만, 이들을 제외한 세 명은 평소에 만

화책 이외에는 거의 책을 읽지 않는 청소년이

었다. 자신이 좋아하는 만화책 장르도 확실하

게 정해져 있는 편이었다. 그러나 본 독서 프로

그램에서 평소 자신이 선택하지 않을 법한 책

을 읽었을 때 예상하지 못한 재미를 발견하였

고, 그를 계기로 전반적인 책에 대한 호기심이 

10) 주인공인 ‘장’과 보조 등장인물인 ‘장 미셸 통’은 서로 다른 인물이다.

11) 편지를 작성하는 도중 예린 스스로 ‘장 미셸 통’과 ‘장’을 혼동하게 되었다. 첫번째 단락과 두번째 단락은 장에게 

‘장 미셸 통에게 전해달라’며 말한 것이고 세번째 단락은 장 미셸 통에게 직접 전하는 메시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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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하였다. 연구 참가자들 모두는 <진과 대

니>, <수상한 내 인생>, <캄펑의 개구쟁이>와 

같은 스타일의 만화책, 즉 그래픽노블을 처음 

읽어본다고 하였다. <진과 대니>와 <수상한 내 

인생>은 일반적으로 그래픽노블의 특징이라 여

겨지는 튼튼한 제본, 좋은 종이 질로 만들어졌

으며, 청소년들이 많이 보는 일본 만화책에 비

해 글의 양이 상당히 많고 서사구조가 복잡하

다. 이런 특징 때문에 시완은 처음에 <진과 대

니>에 거부감을 가졌다고 했다. 책의 초반부는 

실제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으나 어느 정도 

이야기가 진행된 후 부터는 서사에 빠져들어 

앉은 자리에서 끝까지 다 읽어냈다고 했다. 예

린은 4.2에서 언급한 것처럼 <수상한 내 인생>

을 읽으며 공감으로부터 오는 감동을 느꼈다고 

하였고, 진영은 “그다지 재미있어 보이지 않”

았던 <캄펑의 개구쟁이>에 첫장부터 몰입하여 

매우 재미있게 읽었다고 하였다. 

참가자들의 독서에 대한 관심은 만화책을 넘

어 시(詩)에까지 확장되었다. 3차시에서 독서 

프로그램에 지각하는 사람에 대한 벌칙을 논의

할 때 도경이 먼저 ‘시 낭독하기’를 벌칙으로 제

시했고, 다른 네 명도 적극적으로 참여 의사를 

표했다. 청소년들은 평소 자기가 좋아하는 시

나 학교에서 배운 시를 낭독하기도 했고, 인터

넷에서 찾은 시를 낭독하기도 했다. 평소 좋아

하던 시로는 드라마 <도깨비>에 나왔던 김인육

의 ‘사랑의 물리학’, 학교에서 배운 시로는 이방

원의 ‘하여가’, 정몽주의 ‘단심가’, 윤동주의 ‘별

헤는 밤’, 김영랑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등이 

있었고, 인터넷에서 찾은 시로는 신달자의 ‘늦

은 밤에’, 작자미상의 ‘지우개’와 ‘저주’ 등이 있

었다. 시완, 민혁, 도경은 자작시를 창작하여 낭

독하기도 했는데 그 시들은 시를 창작한 본인

들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대변할 뿐 아니라 문

학적으로도 아름다운 시들이었다(<그림 2> 참

조). 참가자들은 다른 이들이 낭독하는 시를 적

극적으로 경청하고 멋진 시에 대한 찬사를 아

끼지 않았다. 

 <그림 2> 민혁이 지각 벌칙으로 낭독한 

자작시 <눈이 오는구나>12)

마지막 차시에서 그동안 함께해 온 독서 프로

그램에 관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 도

경은 만화책도 좋았지만 소설책으로도 이런 활

동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꺼냈다. 다른 참가자

들도 이에 동조하며 앞다투어 자신이 읽고 싶은 

소설에 관해 이야기했다. <마지막 잎새>, <레미

제라블>, <데미안> 등이 후보에 올랐다. <마지막 

잎새>는 “초등학교때 본 것 같은데 좋았던 기억

이 있어서”(진영), <레미제라블>은 “영화를 봤

는데 원작을 읽고 싶어져서”(진영), <데미안>은 

“(좋아하는 가수인) 방탄소년단의 앨범 콘셉트

12) <눈이 오는구나> 전문: “오늘은 이른 아침부터 눈이 오는구나 / 허 참 나는 얇게 입었는데 / 지금쯤 많은 커플이 

웃고 있겠구나 / 결국 이 길은 누나와 걷는구나”(본인의 연습장에 써서 낭독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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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데미안이라서”(도경) 등 읽고 싶어한 이유는 

다양했다. 이 외에도 이금이 작가의 청소년 소설

인 <첫사랑>(예린), 신카이 마코토 작가의 소설 

<너의 이름은>(시완) 등이 읽고 싶은 줄글책으

로 거론되었다. 참가자들이 만화책을 통한 독서 

프로그램의 즐거움을 경험한 후 자연스럽게 다

른 형식의 매체(소설)를 활용한 독서 프로그램

을 시도해보고자 하는 바람은 만화를 활용한 독

서 프로그램의 가능성을 하나 더 열어준 것이라 

볼 수 있겠다. 이미지 없이 텍스트만으로 구성된 

책에 익숙하지 않거나 거부감을 갖고있던 청소

년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형식인 만화를 

통해 독서의 재미를 느끼고, 그를 통하여 이야기 

혹은 독서의 매력을 알게 되어 다른 형식의 매체

에까지 독서 영역을 확장하는 것을 보여준 본 연

구가 독서교육 전반에 긍정적으로 활용된다면, 

보다 많은 청소년이 독서하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4.4 서로간의 유대감 증진 

본 연구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서로를 3년 이

상 알아왔으며 일정 정도의 친밀도를 유지하는 

관계였다. 그러나 12세에서 16세 사이라는 나

이 차이와, 관심사와 취향이 서로 매우 다른 이

유 때문에 끈끈한 관계를 맺고있는 상황은 아

니었다. 가장 막내인 예린은 주로 언니와 오빠

들 눈치를 보는 편이었고 가장 나이가 많은 도

경은 동생들을 돌보아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었다. 중간 나이인 시완과 진영과 민혁은 각

기 다른 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성향이 조금씩 

달랐다. 그러나 독서 프로그램이 시작되고 공

통의 관심사인 만화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이들은 급속도로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특히 평소에도 <원피스>, <강철의 연금술사> 등

을 일본 애니메이션으로 애독하고 있던 시완, 

진영, 민혁, 도경은 원하는 만화책을 선정하는 

작업을 한 1차시부터 평소의 배가 넘는 대화를 

주고받았다. 예린은 나머지 네 명과 만화 취향

이 달랐다. 예린은 “작고 흑백으로 된” 만화책

에 익숙하지 않았고 독서 프로그램이 끝나는 

날까지도 그런 종류의 만화책에 호감을 갖지 

못했다. 그러나 예린은 책을 중심으로 나누었

던 언니 오빠들과의 대화에서는 큰 즐거움을 

느꼈다. 시완, 진영, 민혁, 도경은 자신들에 비

해 일본 만화에 관한 지식이 현저하게 낮아 자

신들이 보기에는 엉뚱한 질문을 자꾸 하는 예

린을 처음에는 무시하거나 구박했지만, 차시가 

진행되면서 점차 예린을 이해하게 되었다. 4차

시부터는 네 명의 참가자가 예린의 질문에 친

절히 대답해주거나 예린이 머뭇거릴 때에 끝까

지 말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등 예린을 특별

히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예린 역시 

적극적으로 소통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독서 프로그램을 통해 나누는 대화 속에서 자

연스럽게 자신들의 학교 생활을 이야기하게 되

었는데, 학교 급식, 자율학기제, 교복, 시험, 수

행평가 등에 관한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한국에서 청소년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공감

대가 형성되면서 참가자들간의 유대감이 크게 

증진된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만화를 이용한 독서 프로그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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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보여주었다. 

독서 프로그램 전후에 실시한 독서 능력평가 

에서 연구 참가자들의 독서 능력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미루어볼 때 관심있는 장르와 

형식의 책을 꾸준히 읽고 그에 관해 토론하는 

습관이 이들 이주배경 청소년의 독서 능력 향

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독서 프로그램 전후에 실시한 독서 능력 

평가에서 연구 참가자 다섯 명 중 세 명이 추론 

영역에서 상승폭을 보인 것은 다양한 사람과의 

토론을 통해 한 가지 텍스트를 다각도에서 짚

어보는 경험이 글의 사실과 정보를 바탕으로 

생략된 내용이나 숨은 의미를 추측하고 글쓴이

의 의도를 파악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독서와 문학에 대한 전

반적인 관심 증진과 독서 프로그램에 참가한 

청소년들간의 유대가 강해진 점 등도 청소년이 

좋아하는 특정 장르를 활용한 독서 프로그램으

로 인한 긍정적 영향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연구 참가자들 중 가장 나이가 많은 도

경(16세)의 경우 독서 프로그램 전후 독서 능력 

및 한국어 구사 능력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

았고 오히려 LQ점수는 조금 떨어졌는데(-30), 

이것이 도경 개인의 경향인지 혹은 만화를 활용

한 독서 프로그램의 효과가 프로그램 참가자의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는 양적 연구 방

법을 이용한 후속 연구를 통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참가자들은 만화책을 통

해 독서의 재미를 느끼고 자연스럽게 소설 등 

다른 형태의 독서자료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는

데, 이 관심이 장기적으로 이들의 독서습관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게 될 것인지 추적 연구를 

통하여 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만화를 활용한 독서 프로그램이 

참가자들에게 미치는 언어적, 문화적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다양한 리터러시의 중요성이 부

각되는 현대 사회에서 만화라는 매체가 가진 

미디어적 영향력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게 하였다. 저명한 미디어 학자인 Margaret 

Mackey는 어른들의 믿음과 달리 어린이들은 

문화적인 의미를 습득함에 있어 문자를 통한 

이해가 가장 주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다고 말했다(2003). 즉, 새로운 세대는 문자, 이

미지, 음향, 영상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보를 

습득한다는 것이다. 만화는 문자와 이미지가 

결합한 매체로 문자 리터러시(text literacy)와 

시각적 리터러시(visual literacy)를 동시에 단련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이다(McCloud 1993; 

Wolk 2007). 미국 청소년 도서관 서비스 협회

(Young Adult Library Services Association)에

서는 2007년에 만화책인 <진과 대니(American 

Born Chinese)>에 그 해 최고의 청소년도서상

을 수여하고 2009년에는 ‘10대를 위한 최고의 

그래픽노블’ 목록을 만들어 교사, 사서, 부모들

에게 배포하는 등 만화책을 훌륭한 독서 자료

로 인정하며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그러

나 아직 한국에서는 만화책에 대한 어린이와 

청소년의 열광적인 호응과 학습만화의 교육적 

효과를 제시하는 다수의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

고 여전히 도서관과 학교 현장에서 학습만화를 

제외한 일반 만화는 독서자료로서 그리 환영받

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독서자료

로서 만화의 긍정적인 면모를 보여줌으로써 도

서관과 학교 등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독서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보다 유연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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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선정을 꾀할 수 있게 하여, 프로그램 참가자

들의 호응과 독서를 통한 다양한 리터러시 개

발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한꺼번에 성취할 수 

있게 하는 토대를 마련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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